
외환리포트

체크포인트

FX Market Daily 2013-07-23

엔고에도 불구하고 저점결제로 인한 하방경직으로 2.80원 하락 마감

■ 전일 달러-원 환율은 1,110원대에서 하방경직성을 나타냈다.

■ 달러화는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개장 전 달러 인덱스가 급락한 영향으로 전일보다 2.20원 하락한 1,11

9.50원에 출발했다. 장초반 달러화는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유입되고, 달러-엔 환율이 1빅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락하였다. 주말동

안 日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며 엔화 약세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료의 노출에 시장에서

는 오히려 차익실현이 나타나며 달러-엔 환율이 하락했고, 서울환시의 달러화도 하락 압력을 받았다. 결국 달러화는 전일대비 2.80

원 하락한 1,118.9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日 연립여당이 대승하여 엔화 약세 우려가 나왔지만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여 8.94포인트 상승

한 1,880.35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19.50 1119.50 1117.60 1118.90 1118.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14.50 1126.67 1112.93 1122.82

전반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이며 1,110원대에서 좁은 레인지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금일 서울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1,110원대에서 좁은 레인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이 1,110.00~1,160.00원 사이에서 넓게 머물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해 레인지 하단을 의식하

고 있다. 게다가 달러화 역시 1,110원대를 앞두고 있어 하락속도 역시 점차적으로 느려지고 있다. 게다가 신흥국 금융시장의 대

한 불안감 역시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대응이 분주한 가운데 G20은 선

진국의 출구 전략의 사전 조율 합의라는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폐막하였다. 반대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 경제

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크다. 하지만 신흥시장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커진 만큼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상황

이 좋은 신흥국들에게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흥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

로 본다. 대내외 외환시장 거래가 전반적으로 한산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무거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선박 수주 이

슈가 집중되면서 수급적, 심리적인 손절매를 제한시키는 가운데 미달러의 상승 탄력 역시 약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환시에

서 달러-원 환율은 1,110원대에서 주거래 가격대를 형성하며 좁은 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기존주택판매 감소, 기업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강세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3.00 ~ 1130.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1.29억원

■뉴욕차액결제선물환율(NDF) 전일서울외환시장현물환대비 2 65원하락

전일동향

금일 전망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65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545.55, +1.81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6.4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816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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